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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paper aimed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etary habits of male and female workers at a facility in Gwangju and their awareness of

the same.

Methods: A total of 32 workers were divided into eight groups based on work type,

gender, and age,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The FGIs included

cognitive,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questionnaires based on dietary habits and the

social cognitive theory.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subject and sub-subject using audio

recordings and transcriptions.

Results: Male workers in the concerned company favored meat while female workers

preferred vegetables, yet by and large, the preferences were irregular. Male workers living

alone frequently ate ready meals and female workers often skipped meals.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tudy subjects’ dietary habits from the cognitive,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showed that the main factors negatively affecting their dietary

habits were shiftwork, living alone, and drinking. Workers were unaware of these factors and

their poor eating habits. Instead, male workers complained of poor cooking skills, while

female workers complained of loneliness. Workers thus appeared to need the support of

nutrition education and a counseling assistant to cope with this situation.

Conclusions: The study identified the fact that the absence of nutrition education left the

workers unaware of their poor eating habits. The workers would need counseling and

support to help them build healthy dietary habit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focus on

raising the workers’ cognitive awareness of dietary habits and enhancing their behavioral

ability to cope with bad eating habits through nutrition education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their situation.

KEY WORDS industry shiftwork, dietary habit, focus group interview, social cogni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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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에게 근무지의 문화나 근로 여건은 근로자의 일상을 좌우하며 생활습관 전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부적절한 식사, 흡연, 음주와 외식,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인자들

에 지속해서 노출되며 이러한 생활습관은 영양 불균형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로자들의 만성질환 위험을 증가시키

게 된다[1, 2]. 우리나라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심 뇌혈관계 질환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 대체로 남성 근로자

들이 높은 유병률을 보이지만[3] 중년 이후에서는 여성의 발병률이 높고[4] 특히 식습관에 따른 영양 섭취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5, 6]. 

식습관은 일상적인 생활습관의 하나로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을 비롯하여 회사 및 공공장소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 생활에서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방식 혹은 인지의 과정으로[7],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하므로 개인

의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8]. 이처럼 개별 차이가 나는 식행동은 근로자 개인의 성향 외에 근무지 환경뿐만 아니라 성

별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난다[6].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처한 불가피한 근무환경 조건에서 남녀 근로

자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나 식행동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SCT)은 개인,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9]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데 유용하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체 남녀 근

로자의 식습관을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는 동일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일정한 주제에 관해 개인과 집단의

생각과 감정, 지식, 경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의견을 통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하

는 방법으로 식습관에 대한 남녀근로자 개인의 생각과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10]. 

SCT를 바탕으로 FGI를 활용한 연구로 직장인 대상 저염식과 관련된 SCT의 주요 요인을 조사하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11]가 있고, 또 다른 성인 대상의 연구로 행동 변화 단계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이나 건강행위 신념의 차이를 확

인한 연구가 있다[12]. 산업체 근로자 대상의 식습관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로 직업 특성 및 환경 요인의 영향[13, 14]이

나, 영양적 불균형과 건강 문제[15-17]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체에서 남녀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경험과 의견

이 개진된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체 근로자의 식습관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

원인 남녀 근로자들이 어떤 영향 하에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 방식을 취하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찰 및 면담을 통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면담에 널리 사용되는 FGI를

활용하여 산업체 남녀근로자의 식습관 현황을 살펴보고 SCT에 기반하여 인지 요인, 행동 요인,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식습

관 교육 필요 분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식습관 및 식행동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국내 대도시의 산업체 중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 사업장 중에 광주광역시 소재의 타이어 제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FGI를 위해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내식당에 연구의 취지, 목적, 그리고 연구

자의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담은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FGI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인원은 교대 근

무자 16명, 비교대 근무자 16명이었다. FGI 구성은 성별과 근무형태 및 연령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도

록 4명씩 8그룹으로 나누어 2019년 11월 1일에서 11월 14일까지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생명윤리 심

의위원회(IRB No:1040198-190717-HR-072-02)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FGI 구성 및 진행 방법 

FGI는 근로자들의 바쁜 일상 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 그룹당 50 ~ 60분 이내로 1회 진행하였다. FGI 내용은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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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0-12]를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식습관 문제, 올바른 식습관 관련 요인, 식습관 교육 요구로

구성하였다(Table 1). 식습관 관련 요인은 SCT 기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11, 18] 인지 요인, 행동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차를 한잔 마시며 가벼운 대화로 긴장을 풀고 친밀감을 형성하였으

며,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 진행 내용을 녹음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자연스러운 분

위기 속에 토의할 분위기가 형성 되었을 때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사항과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식생활 여건에 대한 주관적 생각, 영양교육 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2) FGI 주요 내용 

FGI 주요 질문 내용은 먼저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남녀별 평소의 식습관과 본인의 식습관 중 무엇이 문제인지, 그

와 같은 식습관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식습관과 관련된 요인 중 인지 요인에 대해 올바른 식습관이란

무엇인지, 본인의 식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식습관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식

습관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되는 요인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행동 요인으로는 본인이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실천하거나 노

력하는 내용과 방법 및 그 기본이 되는 영양정보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환경 요인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

근로자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지의 여건과 문화에 대해 확인하였다. 끝으로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식습관 교육

의 주제와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일반 사항은 IBM SPSS 21.0 Statistics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목적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질적 분석은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 전사된 내용과 인터뷰 진행 중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더하여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으로 이루어졌다[19]. 질문을 중심으로 집단별 인터뷰 내용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반복하여 정독하며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현재의 자료로부터 주제와 하위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도출된

주제 및 하위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하고 핵심 단어와 문장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 가운데 주제와 하위

주제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설명한 내용은 인용문과 기울임체로 제시하였다

————————————————————————————————————————————————————

결 과
————————————————————————————————————————————————————

1. 일반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Table 2와 같다. 근로자들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22명(68.8%), 30대 미만이

7명(21.9%), 20대 미만은 3명(9.4%) 이었다. 근로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가 각각 16명(50.0%),

근무 형태는 교대 및 비교대 근로자 각각 16명(50.0%)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가족 구성의 경우 결혼 한 근로자가 22

명(68.8%) 혼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10명(31.2%) 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20명(62.5%), 고등학교

Table 1.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s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Category  Questions

Eating habits depending on 

work style and eating habits 

problems  

What do you think about eating habits depending on work style?

 What are your eating habits problems?

What are the reasons for your eating habits problems?

Factors related to good eating 

habits

Cognitive factors What are the perception on good eating habits?

 What ar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or deterrent with good eating habits?

Behavioral factors What kind of behavioral ability do you have for good eating habits?

What are the main ways to get nutritional information?

Environmental factors What kind of environment affects good eating habits?

 How do that (they) affect your eating habits?

Needs for nutritional education Which topics do you want in education for good eating habits?

  What kind of material should be used to provid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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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미만이 12명(37.5%) 이었으며, 가계 수입은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인 근로자가 26명(81.3%)으로 가장 많았고 6백

만 원 이상 4명(2.5%), 2백만 원 미만 2명(6.3%) 순이었다. 근로자의 음주량은 1회 섭취 시 소주를 기준으로 1컵 이상 ~

1병 미만을 마시는 근로자가 13명(40.6%), 1병 이상이 10명(31.2%), 음주하지 않는 근로자는 9명(28.1%) 이었다. 흡

연은 최근 6개월간 1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사람을 흡연자로, 1개비도 피우지 않은 사람을 비흡연자로 구분하였는데 근로

자의 22명(64.7%)이 비흡연자였고, 10명(29.4%)은 흡연하였다.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15명(46.9%), 건강하다가 14명(43.8%),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3명(9.4%) 이었다. 식생활 여건에

대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23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충분한 양

의 음식을 먹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지는 못하다는 근로자가 7명(21.9%),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히 먹지

못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2명(6.2%) 이었다. 영양교육 또는 영양 상담 경험에 대해 28명(87.5%)의 근로자가 경험이 없다

고 하였고, 4명(12.5%)의 근로자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2. 남녀 근로자의 평소 식습관 현황

남녀 근로자의 식습관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 = 32)

Age (year) ≤ 20  3 (69.4)

≤ 30  7 (21.9)

≥ 40  22 (68.8)

Gender Male  16 (50.0)

Female  16 (50.0)

 Work type Shift work  16 (50.0)

Non-shift work  16 (50.0)

Family type Married  22 (68.8)

Single (divorced, widowed, independent)  10 (31.2)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2 (37.5)

≥ University  20 (62.5)

Monthly income (KRW) ≤ 2 million  2 (66.3)

2 to 6 million  26 (81.3)

≥ 6 million  4 (12.5)

Drinking (soju) Non-drinker  9 (28.1)

1 cup ~ 1 bottle  13 (40.6)

≤ 1 bottle  10 (31.2)

Smoking Smoker1)  10 (29.4)

Non-smoker2)  22 (64.7)

Health awareness Unhealthy  3 (69.4)

Normal  15 (46.9)

Healthy 14 (43.8)

Eating habits conditions Financially difficult and haven't eaten enough  2 (66.2)

Ate enough, but didn't eat a lot  7 (21.9)

Enough and diverse eating  23 (71.9)

Nutrition education or counseling experience No  28 (87.5)

Yes  4 (12.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subjects (%).
1) Smoker: People who have smoked more than one cigarette a day for the last 6 months.
2) Non-smoker: People who haven't smoked even one cigarette a day for more than 6 months.
KRW: Korea Won



근로자 식습관에 관한 질적 연구

16https://kjcn.or.kr/

1) 선호·비선호 음식

남성 근로자들은 고기반찬을 선호하였고 국 종류를 좋아하고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여성 근로자

들은 채소류, 나물 반찬을 좋아하고 고기와 과일류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고기 종류요. 고기 종류는 다 잘 먹어요. 싫어하는 것은 채소 종류, 나물 종류, 과일 같은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교대, 남)

“된장찌개에 생선이나 고기볶음(가끔), 양배추나 호박잎 쌈에 나물 한두 가지 만들어서 먹어요.”(비교대, 여)

 

“회사 구내식당에서 샐러드가 자주 나와서 많이 먹고 있어요.”(교대, 여) 

2) 식사의 규칙성

근로자들의 식습관 현황 중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남녀 근로자 모두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성 근로자들은 바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여성 근로자들은 다이어트에 관한 생각으로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외

에 남성 근로자들은 모임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아침은 출근하기 바빠서 차려준다고 해도 못 먹게 돼요.”(비교대, 남)

“일단 아침은 안 먹을 때가 많고, 먹을 때 많이 먹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고 다 잘 먹어요. 근무 끝나고 보통 술 먹으러

많이 가는데, (교대 근무로)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대가 잘 안 맞으니까 맞을 때는 만나서 많이 먹어요.”(교대, 남)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먹는데 내가 느끼기에 문제점은 정말 살찌는 음식 좋아하고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될 수 있으면 채소, 고기를 먹더라도 밥은 따로, 같이 안 먹으려고 해요.”(비교대, 여) 

한편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남성 근로자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고 하였고 여성 근로자는 야간 교대 근무 시 자주 결식

한다고 하였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죠.”(교대, 남)

Table 3. Daily eating habits what male and female workers think about

Themes
 Sub-themes

Male Female

Eating habits Favorable and 

unfavorable foods

• Favorable: meat (pork, chicken, beef, duck, 

etc.)

• Unfavorable: fruits and vegetables

• Favorable: vegetables 

• Unfavorable: meat, fruits

Regularity of meals • Skip breakfast as they are busy preparing for 

work

• Consume a lot of food at once rather than 

having regular meals

• Eat snacks as a meal at drinking occasions

• Irregular meal times when working in shifts

• Do not have breakfast, in part intended to 

lose weight

• Skip a meal when working in shifts

Nutritional 

composition of 

meals

• Convenience store foods, pre-cooked ready 

foods, and instant foods and ordering 

delivery foods as meals or snacks before and 

after shift work

• Eat out more than other subjects in the case 

of one person households

• Enjoy bread, rice cakes, noodles over rice

• Prepare meals for their families, yet the dishes 

are rather simple

Causes of eating 

habits

• Dietary habits change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 Dietary habits change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especially night shifts)

• Solitary living (divorced, widowed, 

independent) cause them to choose a 

simple way to eat a meal

• Always take heavier responsibility for the 

eating habits of her family members than 

he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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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나올 때는 균형이 좀 무너지죠. 반찬을 만들어 놓고도 못 먹을 때가 있고, 야간 근무할 때는 거의 안 먹게 돼

요.”(교대, 여)

 

3) 식사의 영양적 구성

근로자들의 평소 식습관 현황 중 식사의 영양적 구성면을 살펴본 결과 남성 근로자들은 편의점에서 간편 음식, 즉석식품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교대 근무 출·퇴근 시 식사에 이용하거나, 간식으로 주로 이용

한다고 응답하였다. 

“늦게 일어나면 라면 끓여 먹거나 편의점 가서 간단히 사 먹고 와요(출근).”(교대, 남)

“교대 끝나고 퇴근하면 뭐가 먹고 싶거든요. 라면도 끓여 먹고 치킨, 피자 같은 것도 시켜 먹어요.”(교대, 남)

아울러 남성 근로자의 경우 외식이나 매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혼자 생활하는 남성 근로자들이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이랑 사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 주셔서 자주 먹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집에서 밥을 먹지 않

거든요.”(교대, 남)

“혼자 살면서부터는 이게(식생활)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누가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배달해서 먹거나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거 사 먹거나 그래요”(교대, 남)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밥 대신 빵, 떡, 국수를 먹는 경우가 있고,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지만 반찬의 종류가 다양하

지 않았다. 또한 본인의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식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였다. 

 
“특히 빵 종류를 좋아해요. 밥 대신 빵을 먹을 때도 있어요.”(교대, 여)

“될 수 있으면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것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 집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먹기보다는 먹을 것 딱 한 가지 정도만 해서 먹는 편이에요.”(교대, 여) 

“저는 안 먹어도 가족들 반찬은 골고루 해놔야죠.”(교대, 여)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평소 식습관을 갖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남성 근로자는 근무 형태에 맞춰 식습관이 변화되었으

며 특히 혼자 생활하는 경우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방법을 취하면서 습관화되었다고 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근

무 형태에 따라 자신의 식습관은 변화하였으나 자신보다 가족의 식습관에 대한 책임 의식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게 된다

고 하였다. 

3. 사회인지이론에 기반 한 남녀 근로자의 올바른 식습관 관련 요인

사회인지이론에 기반 한 남녀 근로자의 올바른 식습관 관련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은 Table 4와 같다. 

1) 인지적 요인

(1)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생각

남성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식습관이란 채소·과일 섭취하기, 인스턴트보다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

성 근로자는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통해 고른 영양을 섭취하며 외식하지 않고 채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올바른 식

습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야채, 나물 잘 먹고 과일도 거의 매일 먹어요. 인스턴트는 아예 먹지 않고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비

교대, 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것, 외식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콜리, 비트, 당근, 케일, 셀러리

를 활용한 주스를 직접 만들어 먹어요.”(교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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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남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전반적인 개선 의지 부족

을 나타냈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교대, 남)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교대, 남)

“식습관은 특별히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배워서 개선해 봐야겠네요.”(교대, 여)

(3) 올바른 식습관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 요인

근로자들의 올바른 식습관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남녀 근로자들이 언급한 내용은 구내식당 이용이었다. 남성

근로자들의 경우 골고루 매일 다르게 나오는 메뉴에 대한 만족과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모두 먹으려 노력한다고 하였고, 여

성 근로자들의 경우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기 편리하며 회사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본인

Table 4. Factors related to good dietary habits of male and female workers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Themes
 Sub-themes

Male Female

Cognitive 

factors

Opinions on good eating habits • Eating vegetables and fruits, avoiding 

instant food, eating home-cooked meals

• Having balanced diet, avoiding 

restaurant foods, and eating a lot of 

vegetables

An awareness of problems in an 

eating habit and willpower to 

improve it

• Thinking tha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ir eating habits

• Overall male workers are indifferent to 

their eating habits and not willing to 

change

• Unaware of what the problem is

• Female workers showed willing to 

examine and improve their eating habits

Positive influencing factors 

contributing to good eating 

habits

• Eating at cafeteria: high trust in a variety 

of dishes and high expectations for 

balanced nutritional consumption

• Eating at cafeteria: convenient to have a 

meal without the burden of preparing 

meals and able to use company-provide 

menu

Negative influencing factors 

that undermine building good 

eating habits

• Having a quick meal when working a shift 

due to lack of time

• Drinking: frequent after work drinks, 

skipping a meal after drinking and 

overeating in the next meal 

• Skipping a meal after a night shift due to 

fatigue but ending up overeating at the 

next meal

• Drinking: drinking, overeating, consuming 

spicy and salty food at frequent 

company dinners 

Behavioral 

factors

Behaviors for developing good 

eating habits

• Consume less alcohol, quit smoking, e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lower salt

• Make efforts to help their family consume 

balanced nutrition with a diet that reflects 

the diverse preferences of family 

members

Nutritional information for good 

eating habits

• Not interested

• Follow the recommendation of a parent 

or spouse

• Use of various media (internet, TV)

Environmental 

factors

Physical environment for good 

eating habits

• Running a cafeteria available during 

working hours

• Running a cafeteria available during 

working hours

Social environment for good 

eating habits

• Living with family (parents, spouse): fully 

dependent on meal preparation and 

diet management

• Living alone (divorced, widowed, 

independent): don't know how to cook. 

• Responsible for family health (especially 

child rearing) and managing eating 

habits for one's own health

• Living alone (divorced, widowed, 

independent of children): low appetite, 

loneliness, and cumbersome to prepare 

a meal for a single person

• Colleagues: frequent drinking for 

socializing

• Colleagues: exchange information on 

healthy foods and rec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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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생활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회사 식당이오. 골고루 매일 다르게 나오니까 되도록 나온 것은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서 전부 먹으려고 해요.”(교대, 남)

“우리 회사 식당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골고루 매일 다르게 주니까 우리 같은 주부들은 신경 안 쓰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요.”(교대, 여) 

“회사 메뉴가 미리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한두 가지만 참고하거나 바꾸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비교대, 여)

(4) 올바른 식습관을 방해하는 부정적 영향 요인 

근로자들의 식습관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양 요인으로 남성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 시간의 불규칙과 함께

식사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서둘러 대충 식사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 이후 피곤함

으로 결식하고 그다음 식사에 과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교대 근무는 식사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요. 빨리 대충 먹고 얼른 교대해야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지 맛이 있는지 없

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막 담아 가서 대충 먹고 내놓고 이렇게 돼요”(교대, 남)

“야간 끝나고 아침에 퇴근하면 밥을 안 먹고 그냥 잠들어요. 피곤하니까. 그러고 나면 점심이나 저녁때 더 많이 먹게 돼

요.”(교대, 여)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식습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대부분의 남녀 근로자가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근로자

들은 근무 시간 종료 후 동료들과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교대 근무 시 출근 부담이 적은 시간대의 경우 상대적

으로 음주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여유롭다고 하였다. 

“오전반 퇴근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주로 술을 먹게 되고, 오후 근무에도 퇴근길에 술 먹거나 모임에 가요. 늦게까

지 있어도 다음날 오후 출근이라 부담이 없어요.”(교대, 남)

 
“근무 끝나고 맥주 마시러 가는데 오후 근무 5일 내내 그렇게 되기도 해요.”(교대, 여)

또한 근로자들은 음주 시에 식사나 식품 선택에 따른 문제를 식습관 방해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음주

후 결식하고 이후 식사에서 과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회식과 모임에서 주로 음주와 과식, 맵고 짠 음식

을 먹게 된다고 하였다. 

“퇴근하고 나면 주로 술을 먹게 되고 그러면 집에 가서 곧바로 잠들어요. 한 끼는 건너뛰고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그다음

식사 때) 많이 먹어요.”(교대, 남) 

“회식이나 모임 같은 데 가면 좀 많이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돈도 다 냈는데 적게 먹으면 손해 보는 느낌도 들고 회

식 전에 조금만 먹거나 아예 안 먹고 가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교대, 여)

“소주를 먹다 보면 얼큰한 국물이나 안주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돼요.”(비교대, 여)

2) 행동적 요인

(1)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행동 양식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근로자가 취하는 행동 양식으로 남성 근로자들은 음주를 줄이고, 금연하며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

고 싱겁게 먹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여성 근로자는 가족 구성원의 기호를 반영한 식사 준비로 다양한 반찬을 마련하고

조금씩이라도 먹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반찬이라도 꾸준히 밥상에 올리다 보면 한두 번이라도 먹게 되고

이런 경험이 가족들의 식습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몇 년 전부터 술도 안마시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술 담배 끊고 과일, 채소 많이 먹고, 싱겁게 먹고 있어요.”(교대, 남)



근로자 식습관에 관한 질적 연구

20https://kjcn.or.kr/

“요리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요. 저는 생선과 나물을 좋아하는데, 애들은 고기를 좋아해요. 가족들 식성이 다양해서 전

부 밥상에 올리다 보니까 고른 상차림이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있으면 한 번이라도 먹게 돼요.”(비교대, 여)

(2)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영양 정보원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영양 정보에 남성 근로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영양 정보는 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권유에 의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 근로자들은 영양 정보원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의 식품과 영양

에 대한 관심이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으로 이어졌으나 일부 매체의 성향에 따라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 노니가 좋다더라, 이러면 인터넷 찾아보고 TV에 나오면 유심히 봐요.”(교대, 여)

 

“먹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절해야 하는데, 탄수화물(=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데 조절하기가 힘드네요.”(교대, 여) 

 

3) 환경적 요인

(1)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물리적 환경

대상 근로자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유용하다고 느끼는 물리적 환경은 근무 중 이용 가능한 구내식당 운영 방식이었

다.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은 교대 근무자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4회 운영 중이었으며 남성 근로자들은

구내식당에서 2회 이상의 식사가 가능하였고 여성 근로자들도 근무 중 이용 가능하여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오전 반 때는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아침은 (집에서) 안 먹고 회사에서 간단히 먹고, 점심때 구내식당에서 많이 먹어요.”

(교대, 남)

“회사 식당 잘 되어 있어요. 근무 나오면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교대, 남)

(2)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사회적 환경

근로자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사회적 환경은 가족과의 동거였다. 남성 근로자들은 부모님(미혼인 경우)과 배우자에

게 의존도가 높았고 여성 근로자들은 가족의 식습관에 대한 책임 의식이 크게 차지하였는데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근

로자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차려 주시는 분이 주도권, 지금은 애들 위주라 저는 그냥 주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따릅니다.”(비교대, 남)

“어머니가 해주시다가 객지에 나오면서부터는 혼자서 (조리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끼니를 챙겨 먹기가 힘들었

죠.”(교대, 남)

 

“집사람이 주는 대로 먹어요. 밥이든 뭐든 그렇지요.”(교대, 남)

“주방을 책임지는 주부가 신경을 쓰고 식사 때 준비를 잘해줘야겠지요.”(비교대,여)

 “제가 자식이 셋인데 혼자돼서 건강해야 하고 먹는 것도 초라하게 그러기가 싫어요. 생선도 새로 굽고, 밥도 항상 새로 해

서 먹고 꼭 한두 가지 새로운 것을 해 먹어요.”(교대, 여)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이혼, 사별, 독립과 같은 사유로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성 근로자는 요리할 줄 모른다는 기

술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여성 근로자는 혼자서 식사하기 싫은 외로움과 혼자 식사하기 위해 조리해야 하는 귀찮음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여럿이 먹을 때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챙겨 먹게 되는 데 혼자 있으면 제대로 먹지를 않으니까. 혼자 먹으려고 뭘 차리기

도 번거롭고 맛도 없어요.”(교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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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올바른 식습관에 가족 다음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요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였다.

남성 근로자들은 동료들과 친교를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하였고, 여성 근로자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조리방법 및 식

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였다.

“근무 끝나고 나면 동료 선후배들끼리 그냥 집에 가기 무엇 하니까 한잔하고 가자고 하면 거절하기가 좀 그렇지요.”(교대, 남)

“주변 동료들이 뭐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같이 듣고 뭐 산다고 하면 저도 같이 사보고 그러죠.”(교대, 여)

4.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남녀 근로자의 영양교육 요구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식습관 교육의 주제와 방법은 Table 5와 같다. 남녀 근로자들은 식습관 교육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식습관 교육 주제

남성 근로자가 원하는 교육의 주제는 자신의 현재 식습관을 점검하고 판정을 받기를 원하였다. 이전에 영양 교육이나 상담

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식습관의 문제점을 확인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혼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

한 조리법과 음주 시 식품 선택, 교대 근무자의 경우 교대 근무와 질환별 식사 요령 등을 언급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식

품과 영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 예시, 음식 선택, 조리법, 연령대별로 필요한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식습관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저나 우리 가족 식생활이오.”(교대, 남)

“혼자서 밥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오.”(교대, 남) 

“주변에 형님들 보니까 나이 들면 혈압이랑 위장병이랑 간 질환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하겠네요.”(교대, 남)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이 좋다, 노니가 좋다 그럴 때 정보가 있으면 좋겠어요. 광고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진짜 이게 좋

은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알려주면 좋겠어요.”(비교대, 여)

 

“40대 여성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면 좋겠어요.”(교대, 여) 

2) 식습관 교육 방법

근로자들은 식습관 교육 경험이 없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남녀 근로자 모두 식습관 교육의 지속과 상

Table 5. Nutritional education needs of male and female workers for good dietary habits

Themes
 Sub-themes

Male Female

Educational 

themes 

• Examine the current eating habits: workers are not aware 

of the problems they have due to lack of experience in 

nutritional education and counseling

• Accurate information on food and nutrition: correct 

information on trendy health food should be provided, not 

for publicity and advertising on the internet and TV shows

 • Meal tips for people living alone: simple recipes, food 

choices when drinking

• Weight loss: diet plan, food choices, recipes

• Diseases related to eating habits during shift work • Dietary education necessary for each age group

Education 

methods

• Establish an in-house office for nutritional education and 

counseling: in-house nutritionist counseling is more 

accessible than going to the doctor's

• Require continuous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not 

easy to manage by one person

• Video education: shorter clips are better than a group 

lecture considering shift work

• Lectures and textbooks: necessary to keep the contents of 

group lectures as textbooks (menu by disease, recipe, 

alternative food, etc.)

• Expect to receive reward when participating • Programs can participate in, such as cooking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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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상담 가능한 환경 및 이를 뒷받침할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영양사를 통한 영양 교육과 상담

이 상시 가능하기를 희망하였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혼자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양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런 것(영양교육 및 상담)은 의사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식당(영양사)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지 몰랐네요. 가끔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수시로 물어보고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교대, 남)

“의지가 약해지니까 자주 관리를 해주고 체크를 해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안 되거든요”(교대, 여)

 
이 외에도 남성 근로자의 경우 집단 강의 방식보다는 짧은 시간의 영상 교육 방식을 희망하였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집단

강의 방식 및 강의 내용이 포함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요리 교실 등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종이 같은 것 주면 솔직히 안 볼 것 같고요. 모여서 교육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금연교육 그런 것도 솔직히

집중 안 하고 핸드폰만 보거든요. (중략) 영양교육 자료 같은 것은 한 번도 보지 않아서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상 같은 게 더 나을 거 같긴 해요. 근무 끝나면 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길지 않은 것으로요”(교대, 남) 

————————————————————————————————————————————————————

고 찰 
————————————————————————————————————————————————————

본 연구는 광주지역 산업체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FGI를 활용하여 관찰 및 면담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식습관 현황을 인

지, 행동, 환경적 측면에서 탐구하고 적절한 관리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근무 형태와 성비는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연령을 고려하였으나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40 ~ 50대였기에 FGI에 참여한 근로자의 68.8%가 40대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62.5%로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오랜 직장 생활로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의 수입을 갖는 근로자가 81.3%로 조사되어 경제

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근로자의 약 30%가 흡연하였고 71.8%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음주하

는 것으로 응답하여 근무 이후 잦은 술자리를 통해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대부분이 정상이나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특정 질환으로 아프거나 계속된 치료로 정상적인 근로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며 직장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고 있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0 ~ 50대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질병의 징후가 없는 경우 자신의 건강과 식습관에 관심을 기

울이거나 예방적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높다[20]. 따라서 이들 연령대 근로

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영양 지식의 습득과 개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산업체 근로자들의 평소 식습관은 대체로 바쁜 업무와 일상으로 제때 식사를 하지 않고, 잦은 회식이나

모임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였으며 교대 근무 시 결식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였다. 식사의 영양적 구성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간편 음식, 즉석식품,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였고 여성 근로자들은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지만 단조로

웠으며 본인의 식사는 피곤함으로 자주 거르고 밥 대신 빵, 떡, 국수 등을 먹는다고 하였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이 짧고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1,

22].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면류와 분식 위주의 식사를 즐기며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비교

대 근무자보다 식사 빈도나 질이 낮아 영양소 섭취 상태가 불균형하였다[23]. 이와 같은 산업체 근무자들의 불규칙하고 불

균형한 식습관 행태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되며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단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식습관 개선 의지와 행동 실천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근무 형태와 남녀 근로자의 특성이 반영된 식

습관과 영양 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근로자의 올바른 식습관과 관련된 요인을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하

였다.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남성 근로자는 채소·과일 섭취를, 여성 근로자들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라고 답하

였다. 이들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선호 식습관과는 다소 상반되는 정형화된 답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의 식습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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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반면 구내식당과 근무 형태처럼 외적인 여건이 자신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비교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였다. 근무 형태로 인한 교대 근무 시 식사 시간에 여유가 없고, 피곤함으로 결식하게 되어 식

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물리적 환경요인인 구내식당은 올바른 식습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 산업체는 24시간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근무자들이 교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었다. 구내식당 이용에 관해 교대

근무자와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식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무 중 잠

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면서 메뉴와 같은 정보를 얻는 곳이기도 하였다. 근로자의 식습관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구내식당을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음식 제공 장소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영양교육의 장소로서 활용도를 높여 나

갈 필요성이 있다. 구내식당에서 급식과 교육을 동반한 영양 서비스의 제공으로 산업체 급식의 질적 고급화와 다각화를 모색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근로자들의 주요 행동 요인은 음주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대체로 회식이 잦고, 사적 모

임의 경우에도 음주와 과식을 하게 되고 음주 시 맵고 짠 음식을 안주로 먹게 되므로 가급적 그 기회를 줄이려 노력한다고 하

였다. 충남지역 일부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식사가 불규칙하고, 짜게 먹는 식

습관을 보이며, 과일 섭취량이 적고, 다양한 식품 섭취를 하지 않고 과식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 시 탄수화물 섭취보다

육류 안주와 알코올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로 열량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7]. 본 연구에서 혼자 생활하

는 남성 근로자들이 여성보다 음주와 흡연 인자에 노출이 잦은 경향을 보였으나 대체로 남녀 근로자 모두 잦은 음주와 음주

후 결식 및 그다음 식사에서 과식이 반복되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어렵게 하였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지지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음주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며[24], 알코올 의존도가 높을수록 건

강 상태 및 식습관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건강관리 실천 수준이 높을수록 식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5-27]. 음주로 인한 식습관 문제가 영양 불균형 및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산업체 근로자 대상의 전문 영양 상

담이 필요하며, 금주·금연 교육과 함께 음주나 흡연 시 개인의 식행동 요령이 포함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병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올바른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은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어 나타났

다. 남성 근로자들은 인지적인 면에서 자신의 식습관에 관심이 없었고 행동적인 면에서 자신의 식습관을 부모님이나 배우자

의 권유에 의존하였다. 그러한 영향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식사를 계획하거나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도 혼자서 생활하는 남성의 경우 식생활이 매우 불규칙하고 과식을 자주 하며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를 어려

워한다고 하였는데,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리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집에서 조리하는 대신 외식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28]. 식사 준비에 여성의 역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남성 근로자들이 조리

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간편 음식, 즉석식품, 가공식품 이용 및 집 밖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근로자는 식생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

지를 보였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 혼자서 식사하기 싫은 외로움, 혼자 식사를 위한 준비의 귀찮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나타

냈다. 40대 이상 중년 여성 근로자들은 생애 주기적 신체 변화와 사회 심리적 변화로 인해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

로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식습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경향

을 보이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는 혼자 사는 경우 우울의 비율이 높았고 식사 빈도가 낮으며 입맛이 없

다거나 음식을 섭취하려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혼자서 대충 식사를 하거나 잦은 외식

과 간편식 섭취의 경우 영양적인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편리성 위주로 나트륨, 지방, 총열량의 과다 및 기타 영양소의 부족

과 같은 식습관 문제가 발생하여 영양상으로 적절한 식사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30, 31]. 혼자 생활하는 형태는 부모에게

서 독립하거나 노년기에 누구나 겪게 되는 생애주기의 과정으로 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율 증가 등 다

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되 영양적인 요소를

생각하여 식품과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상 근로자들은 가족 다음으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지목하였

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이들의 지지와 협력이 식습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공유하거나 식품

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동료들과 친교 목적으로 잦은 술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후 동료와의 음주가 자연스러운 근무 여건과 음주가 곧 사회적 관계라는 인식이 근로자의 동료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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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생각할 때 근로자의 음주는 직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남성 중장년의 음주

를 방치하면 문제성 음주로 습관화될 우려가 있고[33] 장기화할 경우 영양 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음으로 사후 치료보다 긍정적인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였으나 약 90%의 근로자가 영양교육 또는 영

양 상담의 경험이 없었다. 산업체 대상의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영양교육이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사업장 영양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근로자들도 대중매체로부터 대부분의 영양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대중매

체를 통한 식품 영양 정보의 경우 부정확한 정보나 편향된 광고로 소비자의 식품선택과 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보고된 바 있고[34], 본 연구에서도 근로자들은 매체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이외에도 영양교육의 주제로 혼자 식사 요령과 식품선택, 질환별 식사 요령,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 생애주기에 따른

식습관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부산에서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균형 잡힌 식습관,

질환과 관련된 식사요법, 건강검진에 따른 식생활 지도, 알코올과 건강, 식품과 영양, 외식과 건강에 관련된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35].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에서는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지침, 질병의 예방과 관리

를 위한 식사지침, 균형 잡힌 알맞은 식습관,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 정보에 대한 영양교육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어

[36]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근로자들은 영양교육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과 함께 근무지에서 상시적인 양양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

였다.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시행한 연구들에서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 지식 향상이 보고되었으며[37], 근

로자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직장에서 영양사를 통한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38].

본 연구에서도 남성 근로자의 경우 의사 문진 시 짧은 상담보다 사내 구내식당 영양사를 통한 상시적 상담이 효과적일 것이

라고 하였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내에서 영양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과 기대 요구에 따라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전문 정보의 전달방식과 영양교육의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도록 사업

장에서 영양사를 통한 영양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광주지역 일부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식습관을 나타내는 데 한계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근로자의 식습관 인식과 영향 요인을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근무 형태와 성별에 따른 근로자의 식습관 양적

영향요인 외에 근로자의 식습관 인식에 따라 상황별로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는지 즉, 근무 형태, 혼자 생활, 음주와 같은 상

황에서 남성 및 여성 근로자의 식습관이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 내에서 꾸준한 영양 상담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근로자들의 전반

적인 식습관 실태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FGI를 통한 현상학적 관찰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

과들은 산업체 근로자의 식습관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시 응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녀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 시 규칙적인 식습관 영양교육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혼자 생활 및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 수행능력을 배양하며, 동료들과의 친교를 위한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교육 실

시와 효과 평가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되고 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광주지역 일개 산업체 교대 남녀 근로자 32명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식습관 인식을 관찰하고 그 영향 요인을

SCT에 기반을 두어 탐색하였다. FGI는 근무 형태와 성 비율 및 연령을 고려하여 8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68.8%가 40대

이상, 71.8%가 음주, 약 30%가 흡연하였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인지하는 근로자는 90.7%였고, 가계 수

입이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인 근로자가 81.3%였으며 71.9%가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였다. 대학교 졸업 이상자

가 62.5%였으나 87.5%의 근로자가 영양교육 경험이 없었다. 이들의 평소 식습관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들은 육류를 선

호하고 출근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않으며 교대 근무 시 식사가 불규칙하였다. 또한 간편 음식을 교대 근무 전후

의 식사나 간식으로 이용하였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 외식을 자주 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은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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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지 않고 야간 교대 근무 시 자주 결식하였다. 밥 대신 빵, 떡, 국수 등을 즐겨 먹고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지만 반찬

은 1가지로 단조로웠다.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남성 근로자들은 채소·과일 섭취, 인스턴트 먹지 않기, 집밥 먹기라고 하였

으며, 여성 근로자는 편식하지 않기, 골고루 먹기, 외식하지 않기, 채소 섭취라고 하였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식습관 문제를

잘 알지 못하였으나 구내식당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은 식습관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교대 근무와 음주로 인한

문제점은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인지하였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근로자들의 주요 행동 요인으로 남녀 근로자 모두 음주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식습관을 위한 영양 정보에 남성 근로자들은 관심이 없었으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권유에 의존하였고

여성 근로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대상 근로자들이 식습관에 유용하다고 느끼는 물리적 환경 요인은 회사의 24시간

구내식당 운영 방식이었고 주요한 사회적 환경은 가족과 동료였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식습관에 대한 무관심과 부모님과 배

우자 의존도가 높아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였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은 가족의

식생활에 대한 책임 의식과 개선 의지가 높았으나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 외로움과 귀찮음 같은 심리적 문제를 나타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남성 근로자들은 술자리가 주요하였고, 여성 근로자들은 건강 정보를 공유하였다. 식습관 교육의 주제

로 남성 근로자들은 혼자 식사 요령, 음주 시 식품 선택, 교대 근무와 관련 있는 질환별 식사 지침을 원하였고, 여성 근로자들

의 경우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체중 감량, 생애 주기 식습관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영양 교육의 방법으로 남성 근

로자들은 회사에 상시적인 영양 교육과 상담을 원하였고,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원하였다. 그 외의 방법으

로 남성 근로자들은 영상과 짧은 시간을 여성 근로자의 경우 교재와 직접 참여를 원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식습관 영향 요인

을 인지, 행동, 환경적 측면에서 탐색 한 결과 근로자들의 식습관을 저해하는 주요인은 교대 근무, 혼자 생활과 음주에 따른

문제로 남녀에 따라 각기 다른 식습관 행태를 보였으며, 문제적 식습관 상황에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자를 필요

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산업체 교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식습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근로자의 실제 경험과 요구에 기반하여 식습관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 보건 분야에서 영양 관

리는 근무 형태와 성별에 따라 인지, 행동, 환경 측면을 고려하고 현업에 바탕을 둔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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